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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68년 캘거리한인회 초

석 놓은 백선엽대사

1968년 8월 24일에 캐나다 

초대 대사이신 백선엽 대사

가 영사 한분과 같이 캘거리

를 방문했다. 백대사는 이틀 

동안 머물면서 교민들과 함께 

미네왕카 호수로 야유회 ( 뒷

줄 가운데가 백대사)를 가기

도 했다. 백대사는 캘거리대

학 김창영박사 댁에서 한인

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한인회

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. 우리

들은 한인회가 왜 필요 하냐

고 했다. 

교민수도 아이들 포함해도 

30여명에 지나지 않았고  김

창영박사가 한인들의 어려움

을 도와주고 있어 한인회 없

이도 재미있게 잘 지내는데

번거럽게 한인회가 필요 없

다고 했다. 그래도 백대사는 

대사관과 캘거리 교민들과 

연락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

야 하니까 힌인회가 필요 하

다고 해서 한인회를 조직 하

게 되었다.

선거하고 투표하고  할것

도 없이 김창영 박사님을 만

장 일치로 초대 한인 회장으

로 선출 하였다. 회장을 도와 

심부름 할 사람이 필요 하다

고 해서 최병기씨가 총무로 

선출 됐다. 이렇게 해서 캘거

리에 한인회가 조직 되었다. (

양재설 2대 한인회장 회고)

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웅 없

이 백선엽 장군을 보내다

'6·25 영웅' 백선엽 예비역 

대장이 어제 대전 현충원에

서 영면에 들었다. 그의 100세 

삶은 대한민국 자유·평화·번

영의 역사 그 자체였다. 백 장

군은 6·25 당시 낙동강 최후 

방어선에서 병력 8000명으

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격

을 기적적으로 막아냈다. "그

때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

국은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

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것"(송

영근 예비역 중장)이라는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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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15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에 고 백선

엽 장군의 위패와 시신이 운반되고 있다.

▲ 1968년 초대 캐나다 대

사로 취임한 고 백선엽 장군이 

캘거리 동포들을 방문하여 기

념 촬영을 했다. 가운데 백선

엽 장군, 왼쪽 끝에 초대 캘거

리 회장 고 김창영 박사, 제일 

오른쪽 끝에 양재설 장로가 보

인다.

도사는 결코 의례적 공치사

나 과장이 아니다. 오늘날 김

씨 왕조 폭정 아래서 노예로 

살고 있는 북 동포들을 보면

서 백 장군이 목숨을 걸고 지

켜낸 자유·민주 기본 가치가 

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

닫는다.

이런 호국 영웅의 마지막 

길을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

인 대통령은 끝내 외면했다. 

청와대와 민주당은 애도 논평 

 

한 줄 내지 않았다. 영결식장

에 여당 지도부는 한 명도 없

었다. 국내 정치용 '친일' 장사

에 빠진 사람들이 앞뒤도 가

리지 못한다.

대통령·여당의 빈자리는 

동맹국 미국이 채웠다. 미국

은 백악관에 이어 국무부도 

성명을 통해 백 장군 별세를 

애도했고, 역대 한·미 연합사

령관들은 최고의 존경과 감사

의 헌사를 바쳤다. 마땅히 우

리 정부가 해야 할 말을 외국

이 대신하는 이 기막힌 현상

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. 

백 장군이 초석을 다진 한·

미 동맹은 흔들리고, 그가 창

설한 군은 "군사력 아닌 대화

로 나라를 지킨다"고 한다. 고

인도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

것이다. 백 장군이 남긴 구국

의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을 

지켜나가는 것이 모두의 숙제

로 남겨졌다. 청년들이 정부 

대신 나서 분향소를 차리고 

추모객 수만 명이 장맛비 속

에서 긴 줄을 섰다. 그래도 우

리 사회에 일부나마 아직 상

식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위

안을 얻을 뿐이다.

장경룡 주 캐나다 대사는 7

월 16일 (목) 오전 Julie Pay-

ette 캐나다 총독에게 화상회

의를 통해 신임장 및 소환장

을 제정하였다.

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코

로나19로 인해 기존 대면으로 

진행되던 방식 대신 1:1 화상

으로 진행되었으며, 동 행사

에는 Stewart Wheeler 캐나다 

의전장 및 Assunta Di Loren-

zo 총독비서관이 동석하였다.

Payette 총독은 캐나다에 

돌아온 것을 환영한다(“Wel-

come back to Canada”)며 장

대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

였으며, 코로나19로 인해 전

례 없는 어려운 시기이나, 앞

으로 캐나다인 및 외교단들과 

활발히 소통해나가길 바란다

고 하면서, 우리 대통령에게 

특별히 안부를 전달해 줄 것

을 요청하였다.

장경룡 대사는 대통령님께 

총독의 안부를 전달하겠다고 

하고,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

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

화답하였다.

Payette 총독은 마무리 인

사로 맥길대학 동문인 장대

사와의 대면을 기대한다고 하

며, 아울러, 2018년 평창 동계 

올림픽 계기 방한이 총독 재

임 기간 중 특별한 기억 중 하

나로 남아 있다고 하며, 한국

에 대한 호의와 관심을 표명

하였다.

장대사는 신임장 제정식 

후 첫 공식 행사로서 캐나다 

오타와 국립전쟁기념비(Na-

tional War Memorial) 및 한국

전 참전기념비에서 세계평화

와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캐

나다의 한국전 참전용사들

을 기리기 위한 헌화식을 가

졌다.


